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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대노총, 일명 노란봉투법�‘노조법 2·3조 개정 재추진 촉구’ 기자회견 





�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,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, 노조법 개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,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.��양대노총은 “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 조, 제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, 반드시 재추진 되어야 한다”며 “지난 개정안을 수정, 보완하여 노조 할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��양대노총, “총선 앞둔 시점, 노조법 제2조·3조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, 최우선 입법으로 처리하라”


 


이어 “우리는 22대 총선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살아 숨 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아래와 같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”고 강조했다.��이어 △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△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 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 부여 할 것 △쟁의행위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△단체교섭 대상과 쟁의 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할 것 △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노조법을 전면 적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.


 


기자회견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“진정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당장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고 약속해라”라며 “노조법 개정문제 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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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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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월 18일 (월)








